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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핫플레이스는한국지방신문협회9개회원사가공동취재 보도합니다.

겨울철에만30여만명의방문객을기

록하는등연간 100만여명이찾는가평군상면 아침고

요수목원 (이하수목원)은상징목인천년향과특색있는

정원으로유명하다.

특히초겨울날씨에도이곳엔연인,가족,국내외단체관광객등으로붐빈다.

하늘이잿빛으로물들즈음 와~ 하는탄성이흘러나오고이내수목원은수백만개

의불빛으로가득하다.여기저기서불빛조형물을찍는카메라셔터소리

가들린다.환호와탄성도끊이지않는다.

올겨울아침고요수목원의 오색별빛정원전이시작된것이다.

33만여㎡규모야외정원곳곳을특별한주제테마를가지고다채로운조명과

빛으로화려하게꾸민야간조명점등행사는2007년에시작돼국내외다양한

매체들에 소개되며 글로벌 겨울 여행지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수목원은

2012년미국 CNN 한국에서꼭가봐야할 50곳 선정에이어최근 8년연속 한

국관광 100선에선정되기도했다.

수목원은한국자연의아름다움을표현하고식물유전자원의수집보전교육전

시연구등을목적으로인간의휴식과심신의치료에이바지하기위해 1994년부터조

성에들어간것으로전해진다. 1996년아침광장, 매화정원등이미완성된상태로개원

한수목원은매년특색있는정원을지속해서조성,현재27개의정원을갖추고있다.

입구옆역사관에잠시들렀다수목원추천관람로로들어서니소나무와어우러진터널이

발길을멈추게한다.사진을찍는사람들로정체(?)현상이빚어진다.

나비하트등의아기자기한조형물이가득한분재정원에이어수목원대표정원인하경정원을

만날수있다.깜깜한겨울밤오색으로물든정원은아름다움그자체다.하경정원은봄, 여름,

가을내내항상꽃으로가득한가장화려한정원으로정원전체는한반도의모습을담고있다.

하경정원외에한국정원, 비밀정원, 하늘정원, 분재정원등은잣나무군락지인축령산자락 13만

여㎡에자리하고있다. 이들정원에는 5000여종의꽃과나무 200만여그루가어우러져우리나라사계

절의 아름다움을모두감상할수있다.

영국의코티지정원양식의오두막과여러해살이식물로조성된J의오두막정원의화려한불빛으로뒤

덮힌오두막은빼놓으면안될 포토존 중하나다.

한국정원(서화원)은곡선과여백으로표현되는한국정원의아름다움이표현된연못정원으로정자와한옥이한데어우러

져전통의미를발산한다.

한국정원을빠져나오면잣나무숲이다.산허리에조성된나무데크를따라잣나무숲을걸으며자연의신비로

움에감탄할때쯤거대한바다와같은장관이펼쳐진다. 20만여개의LED전구가뿜어내는파란불빛의장엄

한아침광장이다.광활한파란바다에떠있는돛단배와돌고래,하트모형등이눈길을사로잡는다.

소형오두막, 자동차모형등으로꾸며진어린이마을과몽환적인영화 아바타 배경을연상케

하는달빛정원에서는동화같은세상이펼쳐진다.이어잣나무가빼곡한침엽수정원과숲속공연

장, 행복터널을지나자이른바출렁다리인구름다리가나온다. 구름다리아래로반짝이는

고향집정원을한눈에담으며추위를잊은채겨울밤이지나간다.

올해 18회를맞이한오색별빛정원전은내년 3월16일까지연중무휴로운영

된다.일몰시를기준으로점등되며밤 9시(토요일밤 11시)까지진행된다.다

둘러보는데는1시간30분가량소요된다.또수목원내부대시설에서추

위를녹여줄따뜻한꽃차와달달한디저트를맛볼수있다.

겨울밤,숲속에서펼쳐지는자연과빛의축제.단순한

관람을넘어환상적인감동을선사하는곳. 연인, 가족,

친구와함께추억을쌓아보자.

/경인일보글 사진=김민수기자

오색찬란겨울동화

우리★길만걷자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

5000여종꽃 나무200만그루어우러져우리나라사계절아름다움감상

33만여㎡야외정원곳곳각각의주제 테마로수백만개불빛 반짝반짝

8년연속 한국관광100선 선정…연간100만여명방문인생샷성지로

아침고요수

목원 오색별빛

정원전 방문객들이

대표 정원인 하경정

원을감상하고있다.

몽환적인영화 아바

타를 연상케 하는 아침

고요수목원의 달빛정원 .

나비하트 등의 아기자기한

조형물이가득한아침고요수

목원의 분재정원 .


